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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한인어머니회 연말 잇단 기부 

상하이총영사관과 진핑궈학교  

(金苹果学校)가 해외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지

난 21일 푸동에 위치한 진핑궈과

학교 국제부 강당에서 진행된 이

번 MOU 체결식에는 상하이총영

사관 문태열 교육영사와 송미애 

한국어 보급사업 사무관, 포동 한

국주말학교 대표교사, 진핑궈학교 

장원롱(张文荣) 이사장과 국제부 

교장이 참석했다.

이날 MOU를 통해 내년 2월부

터 진핑궈학교는 한국어를 제2외

국어 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게 

됐다. 포동 한국주말학교의 한국

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일

주일에 6시간씩 수업을 하게 된다.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

를 널리 알리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포동 한국주말학교는 진

핑궈학교로 이전해 안정되고 훌륭

한 국제부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됐다. 그 동안 불안정했던 임대학

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진핑궈학교는 상하이 최대 규모

의 사립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 유

치부부터 고등과정까지 영어와 중

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쌍어(双

语) 학교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

으며, 근거리 거주학생의 경우 등하

교가 가능한 학교이다. 국제부를 운

영하는 쌍어학교로는 학비가 비교

적 저렴해 외국 학생이 많은 편이나 

한국 학생은 10여명 이하 정도다. 

● 金苹果学校: 浦东新区巨峰路1555号

● 한국어 상담: 137-8895-8184

해피트리, 자선음악회로 따뜻한 연말

 5만元 이상 거래 시 감시? ‘가짜뉴스’
총영사관, 진핑궈학교와 MOU

한인 봉사단체 해피트리가 제

4회 자선음악회 ‘A Lover’s Con-

cert’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8

일 행사는 방현주 아나운서의 진

행으로 헤만앙상블, 메리츠남성합

창단, ‘샤기’상하이 통기타 동호회, 

한국학교 사물놀이팀, 김보선 오

보에, 김향숙 바이올린, 임승희 소

프라노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판매된 

티켓과 후원사들의 후원까지 총 4

만1612위안이 마련됐다. 마련된 

기부금과 기존의 기부금액을 합

해 4만3486위안이 한국학교 시설

지원 △복리원 재활기구 △홍차오

전 불우이웃 돕기 △노숙자 급식 

봉사 △TP(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어린이 치료비 후원에 사

용될 예정이다.

해피트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마다 장애아동복지원과 양로원을 

번갈아 가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내년 1월부터 즈푸바오, 위

챗 등 제3자 결제기관에서 5만 위

안 이상 거래, 20만 위안 이상 계좌

이체 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큰 이슈다. 하지

만 26일 즈푸바오는 “이 같은 뉴스

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 신랑과기(新浪科技)는 전했다. 

즈푸바오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관련 소식에 당황하지 말아 줄 것

을 당부하며, 이는 단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루 현금 거래액이 5만 위

안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

는데, 즈푸바오에 어디 현금거래

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하루 

거래규모가 50만 위안인 경우에

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 시스템에서 수 년간 이미 시

행되어온 일이며, 안전한 자금 보

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채택, 푸동주말학교 ‘진핑궈’로 이전

교민·지역사회에 ‘온기’ 불어넣어
티켓 판매와 후원으로4만元 마련

복리원, 불우이웃, 난치 환아 등에 기부

즈푸바오,“현금거래 아니다”반박

상하이한인어머니회가 연말을 

맞아 기부 행렬을 펼치고 있다. 12

월동안 이뤄진 기부는 홍차오전   

(虹桥镇) 난치병 어린이 교육사업

을 위한 1만 위안, 롱바이이촌(龙

柏一村) 불우이웃 지원금 5000위

안,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공

감’에 성평등 캠페인 지원 2000위

안, 민주평통상하이협의회에 청소

년 통일축제 지원금 1000위안을 

기부했다. 

양옥순 회장은 “문화강좌를 통

해 마련된 기금과 더불어 회원들

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 ‘공감’, 롱바이이촌, 

홍차오전에 기부를 하게 됐다. 내

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한다”라고 말하며 기부로 교민·지

역사회에 온기 불어넣었다.

상하이한인어머니회는 한인 여

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

질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교민사회

를 만들고, 문화강좌를 통해 내조

와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에게 생기

를 불어넣고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김미래 수습기자


